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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찰스 3세 국왕 주최 국빈 만찬 참석

- 140년의 양국 간 깊고 단단한 우정 평가 -

- 양국 협력 관계 심화 및 세계 번영에 대한 기여 의지 표명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21(화) 저녁 찰스 3세 국왕이 

버킹엄궁에서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만찬에는 우리 공식 수행원과 

기업인, 영국의 각계 주요 인사 1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만찬사를 통해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신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간 

우정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답사에서 찰스 국왕이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준 것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고, 지난 140년 동안 두 나라는 변치 않는 단단한 우정을 쌓아

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윌리엄 스피크먼 병장, 제임스 로건 일병 등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영국 장병들 덕분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인류 문명의 대변혁을 이끈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과학의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 영국과 첨단 과학기술/IT 강국으로 거듭난 한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AI와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BTS와 영국 콜드플레이가 함께 부른 ‘My Universe’는 전 세계 청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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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양국 간 문화 협력의 깊이도 상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은 자

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에 기반해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선도한 영국과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끝>


